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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리하는 나노 태양전지 개발
MIT, 식물단백질 탄소나노튜브 계면활성제 합성 … 수명 장기화 기여

미국 과학자들이 식물의 단백질을 이용해 자가 수리능력이 있는 나노 태양전지를 만들어냈다고 BBC 뉴스

가 보도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식물 단백질을 이용해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망가진 곳을 스

스로 수리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태양 전지를 개발했다고 Nature Chemistry 최신호에 발표했다.

단백질과 CNT(탄소나노튜브) 등이 섞인 물질로부터 스스로 조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사용기한이 기존

태양전지에 비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햇빛이 다른 형태의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햇빛의 파괴력을 상쇄할만한 자가 수리

메커니즘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연구진은 “햇빛이 산소와 만나면 노화와 색 바램 같은 파괴적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생산된 최상

의 태양전지도 실제 사용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고효율 전지를 만드는데만 주력했

을 뿐 장시간 사용된 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MIT 연구진은 태양전지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혁신적으로 식물의 광합성 반응을 이용하는 한편

살아있는 세포벽 대부분을 구성하는 지질과 순수 탄소성분의 나노튜브를 섞고 마지막으로 특정 분자들을 분리

시켜 계면활성제를 첨가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제거하자 이질적인 성분이 스스로 모여 각기 나노미터 크기의 태양전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 분자들은 원반형으로 결합해 한 쪽은 나노튜브에 달라붙고 다른 쪽은 반응중심에 달라붙었으며 반응

중심은 들어오는 햇빛을 모아 지질에 의해 전달되는 전자들을 나노 튜브 속으로 방출했다.

이들 전자는 이른바 광전자화학 전지 내부에 모여 실제 이용 가능한 전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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